
■ 98년 4대 매체 총광고비 

[ 98년 4대매체 총광고비 25% 감소 ] 

한국광고데이타에 의하면 98년 4대매체 총광고비는 3조 6,25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

25.4%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.  

이는 광고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이다.  

 

▼ 업종별 광고비 현황 

 

 

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의 광고비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며, 특히 

의류, 섬유업종(-53.3%)과 그룹기타업종(-42.9%), 제약업종(-42.6%)의 감소세가 눈에 두

드러졌다.  

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4/4분기부터 광고비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. 

매체별로는 4대매체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라디오광고가 41.7% 감소한 1,102억원으로 가

장 큰 폭으로 광고비가 줄어들었으며, TV광고, 잡지광고, 신문광고의 순으로 광고비가 감소

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 

TV는 1조 498억원, 잡지는 1,675억원, 신문은 2조 2,979억원을 기록했다.  

광고주별로는 삼성전자가 34.2% 감소한 672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전년도에 이어 수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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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기록하였으며, SK텔레콤이 18.2% 증가한 594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그 뒤를 이었고, 

대우자판은 1.5% 감소한 558억원으로 3위를 나타냈다.  

 

▼ 10 광고주 광고비 현황 

 

전반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10위권에 든 광고주 중에는 한국통신프리텔과 신세기통신이 

각각 84.4%(318억원), 51.8(297억원)% 증가하여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나타냈으며, 농심 

28.7%(331억원), 남양유업 2.8%(371억원), 태평양 1.8%(415억원)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

었다. 

광고주들의 광고비 지출과 관련해 특기할만한 변화는 광고주들의 부침이 심하였다는 사실이

다.  

 

주요 음료사의 광고비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가운데도 한국코카콜라는 108.3% 증가한 124

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눈길을 끌었고, 그룹부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해태제과는 4/4분기

에 무려 전분기에 비해 472.2% 증가한 광고비를 지출하여 관심을 모았다.  

한편 주요 화장품사들이 모두 98년 한해 광고비가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

은 꾸준한 광고비를 지출하였고, 빅딜설로 곤욕을 치뤘던 삼성자동차도 전년도에 비해 

57.3% 증가한 광고비를 지출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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